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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4월 10거래일 중 9거래일 상승한 KOSPI 

 4/14일 KOSPI 지수는 사상 2번째로 높은 종가 

 4월 들어 10거래일 중 9거래일 상승 중 

 3,000pt 회복한 3/25일 이후로 계산하면 15일 중 12일 상승 

 4월 월간 수익률은 +4.0%. 21년 들어 가장 높은 월간 수익률 

 

2. 크게 낮아진 변동성, 조용한 반응 

 4월 들어 KOSPI 지수가 1% 이상 상승한 것은 4/13일 하루  

 1~3월과 비교하면 지수 움직임 크게 낮아짐  

 VKOSPI 지수는 최근 1년래 최저치로 하락 

 3/11일 만기 이후 일간 변동성 낮아진 영향 

 

3. 사지 않는 개인, 거래하지 않는 외국인 

 4월 KOSPI 일 평균 거래대금 14.6조원. 11월 이후 최저치 

 시총대비로 계산할 경우 작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 

 개인의 매수세는 4월 들어 둔화 (2,000억원 순매도) 

 4월 외국인 거래비중 14.7%, 순매수도 일부 종목에 집중된 모습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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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4월 10거래일 중 9거래일 상승한 KOSPI 

4/13일 KOSPI 지수는 3,169pt로 마감했다. KOSPI 지수가 3,150pt 위에서 마감한 것

은 사상 5번째였다(1/8, 21, 25, 2/16, 4/13). 장중고가로 3,150pt를 돌파한 적은 많았

지만, 종가 기준으로는 넘기 힘들었던 것이 3,150pt였다. 그리고 4/13일 지수는 1/25

일(3,208.99pt)에 이어 사상 두번째로 높은 종가이기도 했다.    

그리고 전일 KOSPI 지수는 3,182.38pt로 마감, 2위기록을 경신했다. 4월 들어 KOSPI 

지수는 10거래일 가운데 4/9일을 제외한 전 거래일 상승 중이며, 지수가 마지막으로 

3,000pt를 하회했던 3/24일 이후로만 계산하면 15거래일 가운데 12거래일 상승중이다. 

KOSPI 지수는 4월 들어 +4.0% 상승했다. 연초 이후 KOSPI 지수의 월간 수익률이   

1월 +3.6%, 2월 +1.2%, 3월 +1.6%였음을 고려하면 월간 수익률도 높다.  

하지만, 증시의 반응은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다. 오히려 2000년 9월 이후 처음으로 

1,000pt를 회복한 KOSDAQ 지수에 관심이 더 모여 있는 것 같기도 하다.  

 
 
 

[차트1] 4/14일 KOSPI 종가 3,182pt.  

        종가 기준 사상 2번째로 높은 지수 
 

[차트2] KOSDAQ 지수는 2000년 9월 이후 처음으로  

       1,000pt 를 회복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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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크게 낮아진 변동성, 조용한 반응 

증시에 대한 관심이 덜해진 이유는 변동성이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. 급등, 급락

이 잦았던 1~2월과 달리, 3~4월의 증시 변동성은 크게 낮아졌다. 지수가 월간단위로는 

꽤나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지만, 일간단위로는 상승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임팩트가 

크지 않았다. 4월 들어 KOSPI 지수가 1% 이상 상승한 것은 4/13일 단 하루에 불과했

고, 반면 10pt 미만의 상승폭을 기록한 것은 4일이었다.  

1~2월 KOSPI 지수의 움직임은 컸다. 1월의 경우 20거래일 중 지수가 2% 이상 움직인 

것은 9거래일에 달했고, 2월에도 2% 이상의 등락은 18거래일 가운데 4거래일 있었다. 

3월의 경우 KOSPI 지수가 일간단위 2% 이상 움직인 적은 없었지만, 1% 이상 움직인 

날은 9일 있었다. 4월의 흐름은 분명 1~3월과는 다른 모습이다.  

변동성 지수인 VKOSPI 지수는 최근 1년래 최저치로 하락해 있다. 특히, 3/11일 만기

일 이후 하락폭이 두드러지는데, 이는 LP계약 만료된 이후 금융투자의 차익거래가 둔화

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. 증시 상승, 하락과 별개로 일간 변동성이 높았던 1~2월과는 

달리, 장중 변동성도 낮아진 상태다.  

 
 
 

[차트3] VKOSPI 지수, 최근 1년래 최저치로 하락  

        낮아진 변동성 확인 
 

[차트4] 지수의 움직임 또한 둔화  

        3월 이후 일간단위 지수의 2% 움직임은 없음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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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월 2월 3월 4월 

거래일 20 18 22 10 

수익률 +3.58% +1.23% +1.61% +3.95% 

1%~2%상승 2 4 6 1 

1%~2%하락 1 2 3 - 

2%이상상승 5 2 - - 

2%이상하락 4 2 - 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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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사지 않는 개인, 거래하지 않는 외국인  

상대적으로 증시의 반응이 미온적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이기

도 하다. 4월 들어 KOSPI 일평균 거래대금은 14.6조원으로 집계되는데, 이는 작년 11

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, 시총대비로 계산할 경우 작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

다. 14.6조원이라는 거래대금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, 지난 1년과 비교하면 거래

가 부진하다고 느껴진다.   

수급 주체 중에서는 달라진 개인의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. 개인은 작년 47.5조원

을 순매수 했고, 올 들어서도 37.5조원을 순매수 하며 증시 수급을 이끌어 왔는데, 4월

에는 2,000억원의 순매도를 기록, 매수세가 둔화된 모습이다. 참고로, 20년 1월 이후 

15개월 중 개인의 월간단위 순매도는 20년 10월이 유일하다.  

외국인은 4월 들어 2.4조원을 순매수 중이다. 순매수 규모로만 보면 19년 1월 이후 두

번째로 높은 순매수 금액이다. 순매수 금액으로만 보면, 개인의 공백을 외국인이 메우고 

있는 것으로 보이지만, 4월 외국인의 거래 비중은 14.7%로 증시 참여도가 높지 않다는 

점, 삼성전자(9,140억원), SK하이닉스(3,370억원) 두 종목에 순매수의 절반이 집중되어 

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.  

 

[차트5] 개인은 20년 1월 이후 85조원을 순매수 해왔으나,   

        4월 들어서는 소폭 순매도 중 
 

[차트6] 4월 들어 일평균 거래대금은 14.6조원으로 감소 

        시총대비로 보면 작년 3월 이후 최저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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